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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일본 대지진 및 중동 사태 현황
	


· (일본 대지진 사태) 노심용융이라는 최악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이며 원자로 냉각작업도 다소 진전. 완전한 사태수습 여부는 아직 유동적
· IAEA, “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나 일부 긍정적 진전 있음”
· BOJ 대규모 자금공급(1주일간 약 40조엔), G7 외환시장 개입(日 2조엔 , 美 6억달러, 유럽 50억달러 추정) 등 금융불안 완화 노력 진행 
· (중동 사태) 서방 군사개입으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으나, 리비아 사태 장기화 가능성 
· 석유시설 장기 가동중단으로 원유공급 차질 우려 증가

· 예멘, 바레인 등에서도 불안 지속. 종파분쟁으로 확대 가능성

	
	국제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
	


(국제금융시장) 니케이지수 급락, 엔화 강세, 日 CDS 급등 등 일본시장을 제외하면 국제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움직임
· (주식시장) 일본 주가는 3/14일 6.2% 하락에 그쳤으나 3/15일 장중 14.5% 급락하는 등 지진보다 원전사태에 민감하게 반응 (3/11~22일중 △6.3%)

· 세계 주가 : 日 경제둔화, 글로벌 제조업 타격 우려 등으로 소폭 하락 후 회복되고 있으나 불안감 잔존

· (韓)+1.6%, (中)△1.3%, (美)+0.4%, (英)△1.0% (3/11일~22일)
· 외국인 투자 : 대지진 이후 亞 6개 증시에서 20.8억달러 매도(3/11일~21일)
· (韓)U$△2.0억, (臺)△16.8억, (印)△1.1억, (泰)△0.6억, (필)+0.6억, (인니)△0.9억

· 향후 세계 주가의 조정 국면 지속 전망. 주요 변수는 日 원전사태 수습여부 외에도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, 유럽 재정불안,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

· (외환시장) 엔화는 日 자금회수 전망 등으로 3/17일 76.25엔으로 2차대전 이후 최대 강세를 보였으나, 3/18일 이후 G7 공조개입으로 엔고 현상 완화 (3/22일 80.92엔)
· 美 달러화 :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초저금리 장기화 예상으로 15개월래 최저. 글로벌 금융불안 심화되지 않는 한 약세 기조 유지 예상
· 달러인덱스: (’10.11/4일) 75.9→ (12/31일) 79.0→ (’11.3/21일) 75.6
· 원화 : 3/17일 큰 폭 약세 이후 日 대지진 이전 수준 복귀 
· 원/달러 : (’10.12/30일) 1,134.8원→ (3/17일 장중)1,144.0원→ (3/22일)1,120.9원
· 日 지진 및 중동 관련 불확실성 해소시까지 “엔 강세/美달러 약세 ”  압력 지속 전망
· (채권시장) 日 CDS(신용부도스왑) 프리미엄이 큰 폭 상승하며 3/21일 현재 한국과 역전(日 106bp, 韓 104bp). 일본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일본계 은행들의 엔화자금 사정은 양호 
· 주요국 국채금리 : 日 대지진이 방사능 공포로 확산되면서 하락

· 10년물(3/10~3/21): 일본(↓9bp, 1.22%), 미국(↓3bp, 3.33%), 독일(↓2bp, 3.23%)
· 당분간 위험회피성향이 지속되며 국채 수요 우위 예상. 다만,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기대를 바꿀 정도는 아니므로(Pimco 등)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세는 제한적   
(원자재시장) 수급불균형 및 중동 정정불안으로 고수준 유지하며 변동성 확대 전망
· (동향) 에너지 및 농산물, 기초금속 등 전 부문에 걸쳐 강세 
· 유가 : 日 지진 발생으로 일시 하락 하였다가 리비아 사태 영향으로 다시 반등(두바이유, 3/10일 110.3달러→3/16일 104.1달러→3/22일 108.8달러)
·  금년 들어 두바이유 22.8%, 브렌트유 21.3% 상승

· 농산물  : 2월 중순이후 하락세에서 일본 대지진으로 다시 강세 전환 

· 지진 이후 옥수수(+3.3%), 대두(+1.4%), 소맥(+0.3%) 상승 
· 기초금속 : 구리 및 알루미늄, 니켈 등 주요 기초금속 가격 고수준 유지

· 구리 가격은 2월 중순 톤당 10,000달러를 상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최근 9,500달러 내외 수준 유지

· (전망)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당분간 고수준 유지 예상
· 유가 : 중동불안에 따른 원유 공급차질, 일본의 원전 발전 대체수요 등으로 강세 예상 
· 중동국가들이 정정불안 완화를 위한 재정지출 부담 증가로 유가를 높은 수준으로 관리할 가능성(RGE Conference Call) 

· 농산물 :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여파에 따른 일본(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)의 농산물 수입수요 확대로 수급여건 더욱 타이트해 질 전망
· 기초금속 : 고수준 유지 되겠으나 중국의 긴축 등으로 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 

	
	해외 반응
	


[일본 지진 관련]

· (일본 경제) 경제적 손실액은 15조엔(GDP대비 약 3%)내외로 추정 
· 日 경제는 상반기 둔화 후 하반기 적극적 재건수요로 연간 전체로 0.9~1.4% 성장(종전보다 0.1~0.5%p 하향) 예상
· `11년 전망 : HSBC +0.9%(△0.5%p), BOA +1.0%(△0.5%p), Nomura +1.1% (△0.4%p), UBS +1.4%(△0.1%p), JP Morgan +1.4%(△0.3%p), WB (중반까지△0.25~0.5%p) 등

· 다만 ① 원전피해 ② 전력장애 ③ 소비심리 등에 따라 경제 영향 더 커질 가능성. 일부(Credit Agricole)에선 일시 경기침체 가능성 제기
· (세계경제) 전체적으로는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제한적으로 평가  
· 세계경제 영향은 △0.1~△0.2%p로 미미하다는 의견 다수(IHS Global, BOA-ML 등)이나, 하이테크 부품 공급 차질 등으로 세계경제에 △0.5%p 이상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의견(BNP Paribas)도 존재
· 한국경제에는 낮은 對日 수출 비중(6%), 관광산업 비중 미미(1%) 등으로 영향 제한적 예상. 일부 日 생산 차질로 자동차 등 경쟁분야에서 한국, 대만 등이 수혜입을 가능성도 제기(BOA-ML)
· 다만, 日 통화완화에 따른 엔 약세시 韓 수출경쟁력 약화, 부품수입 차질, 수산품 부족 따른 물가상승 등 일부 부정적 영향도 예상(Morgan Stanley 등)

· (엔화 전망) 단기적으로는 日 본국송금 증가 및 캐리트레이드 청산 기대 등으로 강세 기조 유지 예상(G7 공조 개입은 추가 강세 억제 작용, BNP Paribas, HSBC 등) 
· 중기적으로는 日 펀더멘탈 악화 상황 반영되며 약세 예상(대다수 IB) 

· 향후 엔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G7 공조개입/日 국채발행 증가보다는 지진 피해 복구에 따른 日 경상수지 악화 여부(JP Morgan)
[중동 사태 관련]

· (사태 전개) 서방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 이후 전망이 ▲단기 종결 ▲장기화 등으로 혼재되면서 불확실성 확대 양상
· 공습 위주 작전의 한계로 교착상태 지속시 민간 사상자 증가 등으로 다국적군 협력 약화, 범아랍권 반발 증가 우려(Oxan)
· (국제유가 영향) 리비아 사태 조기 종료시 국제유가 상승압력 완화 예상. 그러나 현재로선 장기화에 따른 추가상승 가능성에 무게
· 리비아 원유생산은 이미 크게 축소(日160만배럴의 1/4미만으로 감소). 리비아 사태 장기화 및 여타 중동지역 불안 확산시 고유가 상황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. 150달러시에는 세계경제 더블딥 봉착(Roubini교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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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유럽 재정위기,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기존 위험요인에 이어 중동 사태 및 일본 대지진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
· 특히 리비아 사태 악화는 ‘경기회복’과 ‘물가안정’ 간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세계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지속 필요


